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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쇄신 세미나 일정 
7/18-20 KSC. 한미 2중 문화권을 위한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이 은경 쥴리아 253)926-0866 

7/26-27 동북부 봉사회. 제 8차 성령대회. 봉사회 사무장 201)398-1170, Fax 201)398-1171 

8/9-10 남가주 봉사회. 제16차 성령 쇄신 대회. LATTC 대강당.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8/11-14 중남부 봉사회. 제3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최 모세 979)492-8559 

8/29-31 동북부 봉사회. 봉사자 성서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사무장 201)398-1170 

10/5-8 동북부 봉사회. 제40차 기초 성령 세미나. Retreat House in Bronx, NY. 사무장 201)398-1170 

10/17-19 남가주 봉사회. 제15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11/7-11 KSC 성지 순례. 과달루페 (멕시코시티). 신 정자 요안나 440)835-3219 

11/14-16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본당 제10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신 요안나 440)835-3219 

11/28-30 동북부 봉사회. 제6차 청년 성장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12월 중남부 봉사회. 제4차 청장년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최 모세 979)492-8559 

 

미주 한인 천주교 평신도 행사로는 최대 규모
인 뉴욕 지역과 L.A.지역의 양대 성령 대회가 7
월 말과 8춸 초에 걸쳐 각각 개최된다. 
제 8차 미 동북부 성령 대회는 7월 26일(토), 
27일(일) 이틀간 뉴저지 하켄섹에서 세계적인 치
유 은사 현현자인 성 요셉회 소속의 로버트 데그
란디스(Fr. Robert DeGrandis) 신부를 주강사로 
하여 개최된다. 
로마서 14:17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
와 기쁨입니다."를 주제로 이틀간의 말씀의 잔치
가 진행되며, 표어는 요한복음 3:3 "누구든지 새
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로 성령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백성인 모든 

신자들의 잔치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동북부 봉사회는 전국의 8 개 봉사회와 2 개 
봉사 센터의 봉사자 대표 2 명에게 경비를 
보조하며 초대하여 하느님의 성령 안에 일치하는 
진정한 믿는 이들의 모습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는 제 16 차 성령 
쇄신 대회를 “내 영을 받아라"라는 주제로 전 
달수, 김 준수, 이 창진 신부 3 명을 강사로 초청, 
L.A. 소재 테크니칼 칼리지에서 개최한다. 
약 1,500 명의 참석자가 매일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대회는 봉사자가 250 명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지난 6 월부터 봉사회 각 부서별로 
준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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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미주 쇄신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마
다 성령강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KSC 를 대표하여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감사 
서신에 회답하여 한 후원회원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아름다운 글을 쇄신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
누고자 합니다  
 

후원금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아닌 그 분께. 
 
보내드리고도  
훨씬 많은 것이 제게 남아 있음을  
그 분은 아십니다. 
모든 것이 그 분께로부터 주어졌음도. 
세어볼 수 있는 후원금에 비해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그 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곧 그 분이 바라시는 봉헌일 것입니다. 
약속을 드릴 수 있음에 겸손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 분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께 

 
 

 
 
http://kscusa..org 를 통해 사랑의 기도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많은 기도 지향을 보내준 독자 여러
분 감사합니다. 이 달은 캐나다 피터보로 한국 순
교자 성당에서 권 현숙, 소 데레사 자매님께서 보
내주신 지향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도 공동체에 함께 해 주
시길 기원합니다. 이 달의 공동 기도는 다음과 같
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
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에서 개최된 미 전국 성령 대회 중 둘째
날 75명의 한인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한인 쇄신 
대회가 열려 최근 개정된 세미나 지침서가 소개
되고  전국 지역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2000년 판 세미나 지침서 번역자 최 영호 형
제는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의 목적은 교회의 
입문 성사를 은사적으로 쇄신하는데 있다고 밝혔
다. 
특히 한인 대회에는 산 안토니오 본당 김 두
완 신부의 축복과 봉사자들의 헌신적 봉사, 그리
고 중남부 지역 봉사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많
은 젊은이들이 참석해 중 장년들이 주로 참석한 
영어권 대회와 대조를 보였다. 
한인 대회는 중남부 봉사회 정 건석 지도 신
부의 집전으로 봉헌된 파견 미사로 마쳤다. 파견
미사에서 KSC 회장 이 창재 부제가 세례성사 갱
신을 위한 안수 기도를 이끌었다. 
희망을 주제로 한 제 36차 미 전국 대회 마
지막 날 주일 미사에서는 동북부 회장 임 문수 
형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자 기도를 바쳤다. 
현지 산 안토니오 대교구장 패트릭 후로렌스 
대주교는 5월 31일 미사 강론에서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마니피캇을 노래함으로써 인류
를 위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고 강조했
다. 
 

 
 

KSC는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쇄신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03년 11월 7일 - 11일 
집합 장소: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집합 시간: 11월 7일 오후 5시 
항공 문의: 세계 여행사 1-800-555-9352 
 (Lydia Lee) 
회비: $400 (숙식 교통). 항공료 별도 
 Check payable to Drs. Shin 
보낼 곳: Dr. Janet Shin, 2404 Georgia Dr., 

Westlake, OH 44145 
문의: 신 요안나 440-835-3219. 

cjShinMD@adelph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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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야고보 5.16 
 
 
다툼보다는 이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실
천하려는 노력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으로 63년 태어나던 해  유
아세례를 받았다.  어려서는 부모님 손 잡고 성당
에 다니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성장하면서 어쩌다 한 번 주일을 거르
면 특별한 이유없이 냉담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
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주일을 지키다가 그 상처가 아물 때 쯤 
되면 또 냉담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다 지난 해 처음으로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아내는 89년에 관면 혼배로 결혼 했지만, 

1년 후인 90년에 세례를 받았다. 나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 사람으로 가부장을 주장하고 무엇이든 
남편이 우선이며 남편의 말이라면 팥도 콩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엄마 
역할에서부터 뒤치닥거리하는 파출부 역할까지 
하며 남에게 남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비
춰지기를 원하는 아내였다. 이것까지도 좋지만 사
업이라 한답시고 하루 이틀 외박도 서슴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큰소리 치는 쪽은 오히려 내쪽이 
되고 보니 아내는 속병으로 앓아 눕기 일보 직전
이었다.  
97년 2월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나의 
전성시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끝이 나 버
렸다. 일도, 집안 살림도 함께 해야 되고 뭐든지 
반반 똑같이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참기 어려운 
것은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안식처여야 했던 
아내가 거꾸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는 삭
히고 받아 줘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이때 부

터 나는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아내도 변하기 시
작했다. 남편 알기를 손톱 밑에 때만큼도 생각 하
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비디오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져 고장
내기 일쑤이고 주전자며 그릇이 날아다니고 깨지
고--- 
아내 왈 “다른 남편은 돈 나가는 것은 던지지 
않는다는데 당신은 왜 그런 것도 생각 못하냐?”
며  따졌지만 사실 그런 것이 더 스릴이 있고 환
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부엌 싱크대 위에 짜장
면을 먹다가 던져서 남은 자국이 있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처리하라고 남겨 둔 자국이
었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닌 악마의 짓거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도 여러 번 피정 참여 권유를 들은 적
이 있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보내다가 
신청 마지막 날 아내의 권유인 즉 “밖에 일은 내
가 알아서 처리하고, 옷가지며 성서를 가지고 올
테니 무조건 참석하라”는 말을 듣고 왠지 마음이 

움직여 그 자리에서 결정,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마 아내도 그 때 생활이 무척 힘들었고 그 
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주일 미사 후 성당 식당에서 점심을 먹
고 곧바로 피정 센타로 갔고 이왕 들어온 김에 
본전은 뽑아야겠다는 식으로 임했었다. 그러나 남
들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
다. 봉사자 말씀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성령의 체험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주셨다. 욕심 냈던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기다리
고 있으니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붉은 기둥 같
은 기운이 머리끝까지 뻗어 나가는데 그 기운은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힘
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 힘든 세
상에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
님을 섬기고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이 도저히 엄숙한 천주 교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러나 보수적이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완고한 마음의 천주교
인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성령 안수, 이상한 언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